
도레이, 탄소섬유 구미공장 가동
구미3공장 2200톤 라인 완공 … 2014년 3월 No.2 플랜트 건설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이영관)가 국내 처음으로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에 들어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4월3일 경북 구미3공장에서 2200톤의 탄소섬유 1호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닛카쿠 아키히로 Toray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

소재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일본계 소재기업 Toray의 100% 출자 자회사이며,

고성능 탄소섬유는 항공기나 자동차 경량화에 사용되는 최고급 소재로, 국내 생산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카쿠 Toray 사장은 “탄소섬유 생산을 계기로 한국시장 개척은 물론 탄소섬유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관련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1호기 공장 준공과 동시에 2014년 3월 가동을 목표로 2500톤의 2호기 공장 건설에 들어

갈 예정이다.

2호기까지 완공되면 도레이첨단소재는 4700톤의 국내 최대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도레이첨단소재가 탄소섬유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일본 사이의 경쟁도 한층 치

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태광 외에 효성이 2000톤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하고 4월 중순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효성은 2020년까지 생산능력을 1만7000톤까지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끌어올려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도 계획

하고 있다.

탄소섬유 세계 시장규모는 20억달러(연간 5만톤)에서 2020년에는 50억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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